
여자농구를 빛내는 별들이 올스타

전을 통해 팬과 만난다.

2023-2024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은 오는 7일 오후 1시30분

충남 아산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다.

올해 올스타전은 총 20명의 선수

가 팬 투표 순위에 따라 핑크스타

와 블루스타로 나뉘어 맞대결한다.

박지현(우리은행)은 팬 투표 1위

에 올라 핑크스타 주장으로, 팬 투표

2위를 차지한 신지현(하나원큐)은

블루스타 주장으로 코트에 나선다.

별 중의 별 인 올스타전 최우수

선수(MVP)의 주인공도 관심이 쏠

린다.

역대 올스타전 MVP 최다 수상은

모니크 커리(전 KB)의 3회고, 두 번

MVP가 된 선수로는 강아정, 박정은,

김영옥(이상 은퇴), 김정은이 있다.

올해는 이미 1∼3라운드 MVP를

휩쓴 박지수와 올스타 팬 투표 1위

에 오른 박지현 등이 MVP 후보로

거론된다. 연합뉴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

디에이고 파드리스 구단이 고우석

(25)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4일(한국시

간) 보도자료를 통해 오른손 불펜

투수 고우석과 상호 옵션이 포함된

2년 계약을 맺었다 고 전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

해 샌디에이고가 고우석과 계약기

간 2년, 총액 450만달러(약 59억

원)에 계약했다고 보도했다.

성적에 따른 옵션을 모두 채우면

고우석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늘어

나고, 총보수는 940만달러(123억

원)로 배 이상 상승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고우석은

2024년 연봉 175만달러(23억원),

2025년 225만달러(29억원)를 받는다.

옵션이 발동돼 계약이 연장되면,

고우석은 2026시즌 300만달러(39억

원)를 수령한다.

옵션이 실행되지 않으면 전별금

성격의 바이아웃 50만달러(6억

5000만원)가 주어진다.

세부 옵션 내용도 공개됐다. AP

통신은 고우석이 출전 경기 수, 성

적에 따라 각종 보너스를 받는다

고 설명했다.

3년 동안 총 240만 달러의 옵션

이 걸린 셈이다.

원소속팀 LG 트윈스가 받는 포

스팅 금액은 고우석의 성적에 따라

달라진다.

한미 계약 선수 협정에 따르면, 계

약 보장 금액이 2500만달러 이하이

면 MLB구단은 계약금의 20％를 원

소속 구단에 이적료 성격으로 준다.

여기에 선수가 계약 옵션을 달성

해 보너스를 받게 되면, 원소속구

단은 급여 또는 보너스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이적료로 받

을 수 있다.

이에 따라 LG는 포스팅 금액으

로 보장 연봉 400만 달러의 20％인

80만 달러와 보너스 성격의 바이아

웃 50만달러의 15%인 7만5000달러

를 합해 87만5000달러(11억5000만

원)를 기본 이적료로 받는다.

고우석이 옵션 내용을 모두 채워

2026시즌 연봉 300만달러와 옵션

240만달러를 합쳐 총액 940만달러

를 수령하게 되면 LG는 옵션으로

실행된 총액 540만달러의 15％인 81

만달러에서 바이아웃 옵션 50만달

러의 15％를 뺀 73만5000달러(9억

600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러면 LG가 받는 최대 금액은 161

만달러(21억원)로 불어난다.연합뉴스

2024년 1월 5일 금요일10

3분이면 OK! 이강인(파리생제르

맹 PSG)이 64년 만의 아시아축구

연맹(AFC)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

하는 클린스만호 합류를 앞두고 시

즌 3호 골을 터트리며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다.

PSG는 4일 오전(한국시간) 프

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

서 열린 툴루즈와의 2023 트로페

데 샹피온(프랑스 슈퍼컵)에서 전

반 3분 만에 터진 이강인의 선제

결승 득점포와 전반 44분 킬리안

음바페의 추가골을 엮어 2-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PSG는 1995년 시작된 트

로페 데 샹피온 에서 통산 12번째

(1995 1998 2013 2014 2015 2016 2

017 2018 2019 2020 2022 2023년)

우승을 맛봤다. PSG는 이 대회 역

대 최다 우승팀이다.

더불어 이강인은 지난해 7월

PSG에 입단한 이후 처음 우승 트

로피를 들어 올리는 기쁨을 맛봤다.

트로페 데 샹피온은 같은 시즌

프랑스 리그1 우승팀과 쿠프 드 프

랑스(프랑스컵) 우승팀이 맞붙는

슈퍼컵 경기다. PSG는 2022-

2023시즌 리그1 챔피언이고, 툴루

즈는 프랑스컵 정상에 올랐다.

2023 트로페 데 샹피온은 애초

지난해 8월 태국 방콕에서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개최가 무산돼 연기

됐다가 이날 치러졌다.

툴루즈를 상대로 PSG는 이강인

의 이른 득점포가 터지며 쉽게 경

기를 풀어갔다.

이강인은 A매치 소집 규정에 따

라 지난 2일 소속팀을 떠나 아랍에

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아시

안컵 대비 전지훈련을 하는 축구대

표팀에 합류했어야 하지만,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의 허락을 받

고 이날 경기에 출전했다.

PSG의 2선 공격 자원으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전반 3분 만에 비

티냐가 상대 진영 중원에서 페널티

지역 오른쪽으로 롱패스한 볼을 우

스만 뎀벨레가 원터치 패스로 컷백

을 내주자 골 지역 정면으로 쇄도

하며 왼발 슈팅으로 골 맛을 봤다.

이강인의 시즌 3호 골(정규리그1

골 UEFA 챔피언스리그 1골 슈퍼

컵 1골) 순간이었다.

이강인의 득점은 이날 경기의 결

승골이 됐다. PSG의 2024년 1호

골이기도 했다.

전반을 2-0으로 마친 PSG는 후

반 11분 페널티아크 왼쪽 부근에서

아슈라프 하키미가 때린 오른발 프

리킥이 툴루즈 왼쪽 골대를 때리고

나온 게 아쉬웠다.

PSG는 추가 득점 없이 2-0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우승을 차지

했다.

이강인은 소속팀을 떠나 현지시

간 5일 오전 UAE에 도착해 클린

스만호에 합류한다. 연합뉴스

2023시즌 제주유나이티드 연봉 총

액은 119억216만원으로 K리그1 11

개 구단 중 네 번째로 많았던 것으

로 집계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4일 발표한

2023K리그 구단의 선수 연봉 지출

현황에 따르면 제주의 1인당 평균

연봉액은 3억8497만원이며 국내선

수 연봉총액 94억5720만원, 외국인

선수 총액 24억4496만원 등 119억

216만원을 지출했다. 2022시즌보다

4억5801만원, 3.7%정도가 줄었다.

이같은 규모는 전북 현대 198억

767만원, 울산 183억4073만원, FC

서울 132억3965만원에 이어 4위 규

모이다.

K리그1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은

2억9545만원이며 국내 선수 평균은

1인당 2억3158만원, 외국인 선수는

평균 7억7535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선수중에는 울산 김영권이

15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

북 김진수 14억2000만원, 울산 조

현우 13억원, 전북 홍정호 11억7000

만원 순이다. 외국인 선수 중에서

는 대구의 세징야가 15억5000만원

의 가장 높았고 2022시즌 제주에서

17억원을 받아 1위에 올랐던 제르

소는 인천으로 옮기며 14억1000만

원으로 4위에 내려앉았다.

K리그2 12개 구단의 연봉 총액

은 468억5080만원이며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854만원이다.

한편 2023시즌 제주유나이티드

의 유료관중은 11만4015명으로 11

개 구단중 9위이며 총 입장수입은

10억6540만원, 객단가는 9088원으

로 집계됐다. 이는 2022시즌 객단

가 9443원보다 355원이 감소한 수

치다.

최고 유료관중 팀은 FC서울로

43만29명이며 총 입장수입은 57

억3722만원, 객단가는 1만3341원

이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고우석, 2+1년 최대 123억

4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툴루즈와의 2023 트로페 데 샹피옹(프랑스 슈퍼컵) 경기에서 이강인은 전반 3분 우스만

뎀벨레의 컷백을 왼발로 마무리해 경기의 첫 골이자 결승골을 넣어 팀 동료인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이날 이강인의 골로 PSG의 2

-0승리와 입단 후 첫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연합뉴스


